
탈석탄 시대, 
전력시장의 개선 방향

주최

주관

ㅣ발제

2021. 4. 21.
QVZPP!M!QXZPP!kst!O!XZPP!M!QPZPP!bst

온라인 세미나

ㅣ토론
H��I!���! !

���! !

���! !

���! !

���! !

https://zoom.us/webinar/register/WN_GAjJXZyKS7i-66A-jn8DEA






‘탈석탄 시대, 전력시장의 개선 방향’ 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기 의

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탈석탄 시대, 전력시장의 개선 방향’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기후솔루션, 충남대학교 미래전력망디자인 연구실,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월 22일, 내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탄소중립

을 선언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심지어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인 BP 등 탄소를 다량 배

출하는 기업들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세계 경제체제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기후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바이든 대통

령은 대선 때 취임 100일 이내에 주요국 정상을 소집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를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량을 줄이고, ‘탈석탄’선언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

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갈수록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에서 진행 중

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그 외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석탄중독 국가’로 지목받아 온 우리나라에게는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전국 60기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30%를 배출합니다. 심지어 현재 7기의 신

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제로 시점에 대한 빠른 

결단과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4월 기후정

상회의, 5월 P4G 정상회의 등 기후정상회의가 연이어 진행되는 올해, 우리나라도 유의

미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 과정에서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진단하

고, 우리나라 석탄발전의 퇴출 시기 및 에너지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

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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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소영






































